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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글쎄요…”

2023년 7월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에 모인 기자들과 대변인

실 관계자들은 12시간 넘게 같은 질문과 

답변을 반복했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시

작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둘러싼 

대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차년도 최저임금

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2023년엔 어

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모았다. 2023년에 

9620원이던 최저임금이 사상 최초로 1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돼서다. 그도 그

럴 것이 380원(전년 대비 3.95%)만 올려

도 1만원대 진입이 가능한 상태였다. 최

저임금 평균 인상률과 높은 물가 인상률

을 고려하면 ‘1만원대 진입’이 어렵지 않

을 것으로 보였다. 최근 5년간 적용 연도

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

원(10.9%), 2020년 8590원(2.9%), 2021

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를 기록했다.

그래서인지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

원회의 개최 전날부터 고용부 기자실엔 

평소보다 많은 기자가 자리했다. 세종에 

적잖은 비가 내렸지만 많은 기자가 찾아

왔다. 이 탓에 기자실 내부 온도가 상승

해 불쾌지수도 함께 올라갔다. 설상가상

조현미 기자

정부 세종청사에서의 
어느 하루

2023년 7월18일 낮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024년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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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내 자리 인근에 위치한 에어컨까지 

고장나 연신 부채질을 해댔다. 얼마후 더

는 참지 못하고 에어컨이 제 기능을 하는 

같은 층의 고용부 브리핑실로 자리를 옮

겨 취재를 이어갔다.

최저임금 현안 취재는 2023년 처음이

었다. 앞서 여기저기 문의해 보니 제14차 

전원회의에서는 결론이 날 듯했다. “자정

쯤이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18일 아

침 2024년 최저임금 관련 발제를 내면서

도 부장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6월29일이

던 법정 심의 기한은 한참 넘겼지만, 최저

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이날은 

결론을 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서

다. 기사 작성 방식과 함께 회사 홈페이지

를 관리하는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라

는 부장 지시가 내려졌다. 

같은 날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청사 4

층에 마련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14번째 전원회의가 시작됐다. 현장을 공

개하는 모두발언 취재를 마친 뒤 ‘내년 

최저임금 막바지 협상 돌입…이르면 오늘 

결정’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해 CMS

에 올려두고 회의 결과를 기다렸다.

두 시간이 지난 오후 5시쯤 노동계(근

로자위원)와 경영계(사용자위원)의 2024

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이 나왔다. 노동

계는 6차 수정안과 같은 10620원을 내놨

지만 경영계가 전보다 10원 많은 9795원

을 제시하며 양측 요구안 격차가 825원으

로 좁혀졌다. 그해 5월2일 제1차 전원회의

에서 노동계가 12210원을, 경영계(사용자

위원)가 9620원 동결안을 요구한 것과 비

교하면 격차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관련 

속보와 기사를 쓰고 고용부 청사 구내식

당을 찾았다.

저녁 8시40분께 8차 수정 요구안이 

나왔다. 노동계 10580원, 경영계 9805원

으로 이견차가 더 좁혀졌다. 밤 10시30분

께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

간을 내놨다.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은 노사가 최저임금안 격차를 좁히지 못

하면 논의 진전을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이들이 정한 범위 내에서 수정

안을 내라고 요청할 수 있다. 공익위원들

은 2022년 최저임금보다 2.1% 오른 9820

원을 하한으로, 5.5% 인상된 10150원을 

상한으로 제시했다. 하한은 올해 1∼4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임금 상

승률(2.1%)을, 상한은 기획재정부·한국

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물

가 상승률 전망 평균치(3.4%)와 비혼 단

신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2.1%)을 고려해 

산출했다는 설명을 달았다.

‘그래, 예상대로 오늘은 넘기지 않겠

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장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기사 작성을 이어갔다. 브

리핑실에 모인 기자들은 최저임금이 얼마

로 결정될지를 점쳐보는 내기 아닌 내기

를 하기도 했다.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결론이 

나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최저임

금위 회의실 앞에서 대기를 해도 마찬가

지였다. 회의 시작 15시간이 지난 이날 

자정쯤 제15차 회의로 차수를 변경해 전

원회의를 이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결론이 자정을 넘겼다’는 보고를 하고, 

2023년 7월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년 7월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이 2024년 최저임금 1만원 무산을 규탄하는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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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회의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

다.

노사의 다음 수정 요구안이 나온 건 

19일 새벽 2시쯤. 노사는 9차 수정 요

구안에서 각각 10020원과 9830원을 제

시했다. 격차는 190원으로 좁혀졌지만, 

2024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기지 못

할 수 있다는 의견이 현장에 있던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한 시간 뒤 새

로운 요구안이 공개됐다. 노동계는 10020

원을, 경영계는 9840원을 제시했다. 

거듭되는 논의 끝에 최종 결과가 나

온 건 이날 새벽 6시쯤. 결국 2024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은 1만원대 진입에 실패

했다. ‘내년 최저임금 9860원…1만원대 

인상 무산’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처리

했다. 9860원은 경영계 최종 요구안이었

다. 공익위원은 두 차례 수정안을 더 요

구한 뒤 이날 오전 6시께 노사안을 두고 

표결에 들어갔다. 10차 수정안이 제시된 

뒤 공익위원은 중간값에 가까운 9920원

을 중재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지만, 민주

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반대해 무산

됐다. 

모든 논의가 끝나고 드디어 다시 공개

된 최저임금위 회의실. 회의실 한켠에 있

는 모니터엔 ‘바를 정(正)’으로 표기한 표

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었다. ‘근로자위원

(안) 8명, 사용자위원(안) 17명, 기권 1명’

이라는 표기가 눈에 들어왔다.

다시 브리핑실로 돌아가 후속 기사 

작성을 이어갔다. 2024년도 월급여 수

준, 110일이라는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논의 과정, 2007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 노동계 반발 등의 기사를 잇달

아 내보냈다.

브리핑실에 남아있던 타사 기자들에게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인사를 건네고 

정비를 위해 다시 세종 숙소를 찾았다. 비

가 그친 세종의 기온은 다소 내려가 있었

고 출근길을 재촉하는 사람이 곳곳에 보

였다. 숙소에 도착해 시간을 보니 오전 8

시30분. 24시간여 만의 귀가였다.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2023년 7월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근로자위원 자리에 2024년도 최저임금을 표기가 메모가 놓여 있다.

[2024 최저임금]
110일 논의 끝 9860원 확정…월 206만740원

(아주경제 7월19일자 온라인 지면)

[2024 최저임금]
2.5% 오른 9860원 월급 206만740원
(아주경제 7월20일자 지면)




